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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learn the importance of  self-directed learning about career-preparation behavior 
of  department of  dental technology students.

Methods: Using the questionnaire, the department of  dental technology in Gyeongnam Province conducted a survey 
of  students of  department of  dental technology at A and B college for one month from May 15, 2019 through June 15, 
2019, and finally 204 students were surveyed for Self-esteem, Self-determination, Self-efficacy, Internal control, College life 
adaptation, Self-directed learning, and Career-preparation behavior. 

Results: Self-esteem among students has been shown to improve self-directed learning by increasing the stress of  college 
life, and self-efficacy has only a direct effect on self-directed learning. In addition, self-determination and internal control 
of  department of  dental technology students were found to be variables that have a common positive effect on college life 
adaptation and self-directed learning. In addition, college life adaptation gives direct positive effect to self-directed learning, 
but indirect effect through self-directed learning was found to be stronger than direct effect on career-preparation behavior, 
and the career-preparation behavior of  students was further strengthened through self-directed learning.

Conclusion: The changes in college restructuring and various policies also suggest that students should actively seek ways 
to instill certainty about their major's vision and career path within the college rather than deciding their future through 
extreme measures such as academic secession at a time when anxiety and uncertainty about their career is 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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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현재 대학들은 대학구조개혁 평가와 정부재정지원사

업이 정책목표와 다르게 위기대학의 악순환을 심화시키

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수도권 학생들보다는 지방대학 

학생들의 중도탈락현상이 더욱 심한 것으로 보고되어 

이를 위해 대학교육의 질 향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상

당히 언급하고 있다(Chung et al, 2017).

그러나 치기공과의 경우는 재학생의 중도탈락을 예방

하기 위해 1학년 때 학과에 대한 비전 제시와 치과기공

사로서의 지도교수의 인성교육시간을 만들고, 2학년에

는 다양한 보철물 전공교과목별로 특성 상담과 임상적

응 능력을 배양하고, 3학년은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고

려한 직무별 특성상담을 통해 국가시험대비 취업교육상

담시간을 가지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로 함

을 제시하였다(Kwon, 2013). 치기공과 학생들의 중도

탈락현상과 이러한 현상으로 인한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생함으로 인하여 학생들의 학업분위기와 취업에 대한 

의지뿐만 아니라 취업준비행동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 

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을 배양하고자 함이 본 연구의 

주요 연구주제이다.

학생들의 중도탈락을 위한 영향요인으로 대학에 대

한 불만, 행정지원체계에 대한 불만, 재정, 대학환경

의 순으로 나타났으며(Kwon, 2013), 그 외 행정지원체

계(Park, 2019), 대학만족도(Lim & Kwak, 2011), 교

육기관의 환경적 요인(Kwon, 2010) 등을 언급하였다. 

1997년 말의 경제위기로 인한 학생들의 가정경제 악화

로 인한 중도탈락과는 현재 대학의 현상은 다소 다른 패

턴인 상황으로(Kim, 2006) 2017년 현재 13개 대학 중

도탈락비율이 10%를 넘어 이러한 현상은 치기공과 만

의 현상이 아니라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들도 유사한 

현상이 대두되어 관련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Chung et al, 2017). 

국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자아존중감과 대학생활

적응간의 관계연구에서의 자아존중감은 대학생활을 적

응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Sea & 

Chung, 2015; Lee et al, 2019; Choi & Lee, 2019; 

Park, 2018; Kim, 2018, Kim et al, 2018; Song et 

al, 2018; Kim, 2017; Kim & Lim, 2016; Kim et al, 

2015; Park & Choi, 2015; Sea & Chung, 2015) 최근 

전공마다 대학생활적응과 관련된 연구들이 많아지는 현

상이었다. 

자기존중감이라고도 불리는 자아존중감(Self-

esteem)은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소중한 

존재이고 어떤 성과를 이루어 낼 수 있는 유능함 사람임

을 믿는 마음으로 여러 학자들이 다양한 각도에서 정의

하고 있다(Freud, 1914; Maslow, 1970; Gecas, 1972; 

Rosenberg, 1971; Newman & Newman, 1984). 1995

년부터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자아존중감 운동은 자아

존중감은 인생의 도전과 만났을 때 자신이 능력이 있으

며, 행복할 가치가 있다고 체험하는 것으로 정의하기도 

했다(Craig, 2006). 

자기결정성(Self-determination)은 에드워드 데시와 

리차드 라이언의 자기결정이론에 입각한 것으로 개인

의 행동이 스스로 동기 부여되고 스스로 결정된다는 것

에 가장 초점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자율적인 자기결정

성은 자신에게 흥미있는 활동에 참여하게하고 사회집단

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게 하며, 자기 결정성이 높

아질수록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Cheon & Oh, 2019). 

국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자기효능감과 대학생활

적응간의 관계연구에서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대학

생활적응간의 관계(Park et al, 2017; Cho et al, 2018; 

Kim, 2011),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대학생활적응간의 

관계(Chang, 2005), 사회적 자기효능감과 대학생활적

응간의 관계(Park et al, 2017), 구체적인 자기효능감

을 구별하지 않는 자기효능감과 대학생활적응간의 관계

(Ko & Sim, 2015; Kim & Kim, 2018) 등의 연구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치기공과 대학

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거의 없었고, 보건계열의 대학

생들의 자기효능감과 대학생활적응간의 연구는 다소 존

재하였다(Oh & Choi, 2018).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은 어떤 상황에서 적절

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기대와 신념을 일컫는 것으로

(Bandura, 1977), 학생들이 협력과 팀 학습을 통해 자

신의 의견과 판단을 다른 학생들과 공유하고 협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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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을 통해 주어진 업무를 성취하는 행동을 조직하고 

수행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자기조절과 자신감 및 직접

학습으로 인한 만족감과 성취감 또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상실습 시 잘한 부분에 대한 칭찬과 격려

를 하고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통해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는 의견이었다

(Oh & Choi, 2018). 

내적통제성은 개인이 자신의 성공과 실패를 어떻게 해

석하는가에 대한 일반화된 기대변인으로 내적통제자와 

외적통제자로 구분한다. 내적통제 소재를 가진 사람은 

사진의 운명에 책임이 있다고 믿으며 기술과 노력이 성

공으로 이끌 수 있는 상활에서 일하기를 좋아하며, 외

적통제 소재를 가진 사람은 그들 자신 이외의 사람의 힘

이 그들의 삶을 통제한다고 믿으며 운에 의해 결과가 좌

우된다고 믿는다(Kim, 2000). 내적통제성이 대학생활

적응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Nam, 

2009), 이 요인을 진로준비행동과 자기주도학습과의 관

계연구는 거의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스트

레스나 자신의 불안함, 대인관계들을 원만하게 조절하

기 위한 변인으로 주로 사용되지만 학생들의 중도탈락

과 취업에 대한 불안감들은 내적통제성도 충분히 유의

한 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대학생활

적응연구에서 주요 요인으로 이끌어내었다.

자기주도학습은 학습환경에 따른 연구들이 많이 진행

되었다. 최근에 새로운 교육방법으로 등장하는 플립러

닝기반, 인터넷이 활성화되면서 이루어진 사이버대학이

나 웹기반학습, 평생교육과 관련된 교육환경별 자기주

도학습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

대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과 자기주도학습간 연구는 

전공선택동기(Ko & Ko, 2019; Kim et al, 2016), 멘

토링(Uhm et al, 2016), e-러닝이나 사이버대학 관련 

학습(Yun, 2018) 등 다양한 각도에서 이루어지고 있었

다. 대학생활적응과 진로준비행동간의 관계연구는 진

로결정(Choi & Mo, 2018; Yang, 2018; Park & Lee, 

2013; Kang, 2004)과 진로장벽(Park & Kim, 2009), 

전공전환(Sea & Yun, 2018), 동아리활동(Yoon, 2013) 

등의 진로와 관련된 변인이거나 새로운 대학생들의 대

상으로 취업과 관련된 내용이 주로 연구되었으며, 진로

준비행동에 대학생활적응은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적용

되었다. 자기주도학습과 진로준비행동간의 관계연구는 

극히 드물게 나타났다(Park, 2015; Lee & Kim, 2018).

그러나 치기공과 학생들의 진로준비행동과 관련된 연

구들은 매우 드물고, 현재 중도탈락이나 학업에 대한 흥

미도나 적극성이 많이 결여되어 보이는 학생들의 문제

들을 파악하기에는 학생들의 내면적인 부분인 자아존중

감, 자기결정성, 자기효능감, 내적통제성 등과 같은 요

인을 통하여 원만한 대학생활을 하고, 취업을 준비하고 

학습해 나가는 과정에서 자기주도학습이 필요함을 인식

하여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할 것으로 인

식되어 본 연구는 치기공과 학생들의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자기주도학습의 중요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상의 연구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

으며, 연구모형을 Fig. 1과 같다.

가설 1. 자아존중감, 자기결정성, 자기효능감, 내적통제

성은 대학생활적응에 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2, 자아존중감, 자기결정성, 자기효능감, 내적통제

성은 자기주도학습에 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3. 대학생활적응은 자기주도학습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4. 대학생활적응과 자기주도학습은 진로준비행동

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Figure 1. Resear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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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 방법

1. 연구방법 및 연구대상

치기공과 학생들의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자기주도학

습의 중요성에 대한 연구를 위하여 경남지역 치기공과

를 중심으로 설문지를 이용하여 2019년 5월 15일부터 6

월 15일 한 달 동안 자기기입법에 의해 A, B대학 치기

공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중 

부실한 응답을 한 대상자들을 제외하고 최종 분석에는 

204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1학년 78명, 2학년 72명, 3

학년 54명으로 각각 구성되었다. 이는 66.2%가 남자로 

구성되었으며, 이들의 거주형태는 자택(67.2%)이 가장 

많으며, 하숙이나 자취를 하는 경우도 21.6%로 높았다. 

또한 가정생활수준은 66.7%가 보통이며, 하 수준인 경

우는 21.6%로 나타났다(Table 1).

학생들의 취업과 전공, 진로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학생들의 81.4%는 취업을 하길 원하며, 취업이 가장 중

요한 요인으로는 자신의 의지와 목적, 계획으로 인식하

고 있었다. 그러나 현재 학생들은 취업에 대한 고민이 

많으며, 이러한 고민을 혼자 고민하는 경우도 24.5%이

며, 적극적으로 주변인들과 고민하고 공유하는 경우는 

75.5%로 높게 나타났다.

학생들은 전공을 성적과 부모의 권유로 지원한 경우가 

많으며 전공에 대한 흥미도가 낮은 경우도 23%수준으

로 높게 나타났다(Table 2).

2. 자료처리방법

모든 분석은 SPSS 통계프로그램(SPSS 22.0 for 

Table 1. �Response distribution by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subjects
(N=204)

Characteristics Classify Frequency Ratio(%) Characteristics Classify Frequency Ratio(%)

gender
Male 135 66.2

Grade 

First 78 38.2

Female 69 33.8 Second 72 35.3

Residence 
type

Home 137 67.2 Third 54 26.5

Lodgings / 
Traces

44 21.6

Economic 
level

Low 44 21.6

Relative /
Acquaintance

6 2.9 Middle 136 66.7

Dormitory 17 8.3 High 24 11.8

Table 2. Perception of employment and career

Factor Classify Frequency Ratio(%) Factor Classify Frequency Ratio(%)

Career after 
graduation

Employment 166 81.4

Major selection 
opportunity

Parental suggest 42 20.6

Business 18 8.8 Job transfer 36 17.6

Enter school 20 9.8 Aptitude test 35 17.2

Factors affecting 
employment

Pure ability 60 29.4 Grades 49 24.0

personal 
awareness goal

124 60.8
Teacher’s 

recommendation
13 6.4

Home 
background

20 9.8
Friend’s 

recommendation
7 3.4

Degree of 
employment

worry

A lot 46 22.5
Acquaintance 

recommendation
22 10.8

Many 79 38.7

Major 
entertainment

Very interest 23 11.3

Usually 69 33.8 Interest 59 28.9

Few 8 3.9 Ordinary 75 36.6

Very few 2 1.0 Small 34 16.7

Resolving 
employment

worry 

Consultation with 
neighbors

154 75.5 Verry small 13 6.4

Worry alone 50 24.5 Total 204 100.0



제41권 제3호 2019년_ 237

치기공과 학생들의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자기주도학습의 중요성에 관한 연구 

관찰논문

Windows, SPSS Inc., Illinois, U.S.A.), AMOS 22.0

을 이용하여 분석을 하였다.

각 측정검사지의 확인적인 요인분석을 통하여 신뢰

도 분석 및 타당성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Cronbach’s alpha 계수를 측정하였고, 개념신뢰도와 

AVE(평균분산추출)을 계산하였으며, 판별 타당성 검증

을 위하여 상관계수값과 AVE값의 제곱근값을 산출하

였다.

경로분석을 통하여 모형의 가설검정을 실시하였으며, 

직, 간접효과분석을 통하여 매개변인의 매개효과를 알

아보았다. 모든 분석의 유의수준 α=.05이다.

Ⅲ. 결 과

1. 검사지의 신뢰도 및 타당도

모든 변인은 7점 측도로 측정되었으며, 기술통계량

은 자아존중감은 평균 4.69(최소 1.60∼최대 7.00), 자

기결정성은 평균 3.59(최소 1.00∼ 최대 5.92), 자기효

능감은 평균 4.39(최소 1.00∼ 최대 7.00), 내적통제성

은 평균 4.53(최소 3.25∼최대 6.70), 대학생활적응은 

평균 4.36(최소 2.10∼ 최대 6.60), 자기주도학습은 평

균 4.26(최소 1.00∼ 최대 7.00), 진로준비행동은 평균 

3.70(최소 1.11∼최대 7.00)으로 조사되었다.

기술통계량에서 보는 바와 같이 치기공과 학생들의 자

아존중감, 자기효능감, 내적통제성 수준은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으나 자기결정성은 보통수준으로 나타났으며, 

그러나 다른 변인들과 달리 매우 낮은 대상자들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측정변인별 신뢰도는 최소 0.824에서 최대 0.924로 

0.6이상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검사지의 신뢰성은 

충분히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념신뢰도는 최소 

0.880, AVE는 최소 0.709로 나타나 개념신뢰도는 0.7

이상의 수준을 확보하였으며, AVE는 0.5이상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나 충분히 타당성을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또한 변인간의 상관성 및 판별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

하여 상관계수제곱값을 산츨하여 살펴본 결과, 상관계

수제곱값은 AVE값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 변

인간의 상관성은 0.7이하로 다중 공선성이 존재하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Table 3. Technical statistics and reliability and feasibility for each of the variables

Variable Mean
Standard 
deviation

Number of 
questions

Cronbach’s 
alpha

Concept 
reliability

AVE

Self-esteem 4.69 1.07 10 .914 .980 .836

Self-determination 3.59 0.83 24 .915 .980 .709

Self-effiicacy 4.39 1.16 4 .886 .972 .897

Internal control 4.53 0.66 20 .824 .987 .805

College life adaptation 4.36 0.90 20 .848 .965 .774

Self-directed learning 4.26 0.75 15 .924 .880 .874

Career-preparation behavior 3.70 0.99 9 .857 .963 .746

Table 4. Correlation between Variables and Feasibility of Discrimination

Variable (1) (2) (3) (4) (5) (6) (7)

(1) Self-esteem .836 .002 .316 .229 .336 .219 .059

(2) Self-determination .047 .709 .098 .008 .037 .152 .228

(3) Self-effiicacy .562*** .313*** .897 .190 .225 .408 .126

(4) Internal control .479*** -.092 .436*** .805 .150 .166 .003

(5) College life adaptation .580*** .192** .474*** .387*** .774 .255 .089

(6) Self-directed learning .468*** .390*** .639*** .407*** .505*** .874 .166

(7) Career-preparation behavior .243*** .477*** .355*** .052 .298*** .408*** .746

Diagonal line: AVE, Diagonal line below: Correlation coefficient, Diagonal line above: Correlation coefficient square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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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설검정 결과

경로분석 결과, 가설 1인 “자아존중감, 자기결정성, 자

기효능감, 내적통제성은 대학생활적응에 정적인 영향

을 줄 것이다.”에 대한 검증 결과, 매개변인인 대학생활

적응은 독립변수 중 자기효능감을 제외한 자아존중감

(표준화경로계수=0.439, p<.001), 자기결정성(표준화

경로계수=0.145, p<.05), 내적통제성(표준화경로계수

=0.137, p<.05)은 긍정적인 영향력을 받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자아존중감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가장 큰 것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1에서는 1-3을 제외한 모

든 가설은 채택되었다.

가설 2인 “자아존중감, 자기결정성, 자기효능감, 내

적통제성은 자기주도학습에 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에 대한 검증결과, 매개변인인 자기주도학습은 자아

존중감을 제외한 자기결정성(표준화경로계수=0.255, 

p<.001), 자기효능감(표준화경로계수=0.362, p<.001), 

내적통제성(표준화경로계수=0.172, p<.01)의 유의한 

정의 영향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기효능감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2에서는 가설 2-1를 제외한 모든 가설은 채택되

었다. 

가설 3인 “대학생활적응은 자기주도학습에 정의 영향

을 줄 것이다.”에 대한 검증 결과, 대학생활적응(표준화

경로계수=0.180, p<.01)은 자기주도학습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3은 채

택되었다.

가설 4인 “대학생활적응과 자기주도학습은 진로준비

행동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에 대한 검증결과, 대학

생활적응은 진로준비행동에 유의수준 10%에서만 유의

한 영향력이 나타나 그 영향력이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

고, 자기주도학습(표준화경로계수=0.346, p<.001)은 

진로준비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4에서는 가설 4-1은 기각되었고 가설 4-2는 채택

되었다(Table 5).

Table 5. Hypothesis test results through path analysis

Unstandardized 
Estimate

S.E.
Standardized 

Estimate
C.R. p Label

College life adaptation ← Self-esteem 0.308 0.049 0.439 6.276*** 0.000
Hypothesis 1-1 

adoption

College life adaptation ← Self-determination 0.132 0.055 0.145 2.422* 0.015
Hypothesis 1-2 

adoption

College life adaptation ← Self-effiicacy 0.079 0.048 0.122 1.651 0.099
Hypothesis 1-3 

rejection

College life adaptation ← Internal control 0.156 0.075 0.137 2.088* 0.037
Hypothesis 1-4 

adoption

Self-directed learning ← Self-esteem 0.055 0.057 0.066 0.972 0.331
Hypothesis 2-1 

rejection

Self-directed learning ← Self-determination 0.277 0.059 0.255 4.718*** 0.000
Hypothesis 2-2 

adoption

Self-directed learning ← Self-effiicacy 0.280 0.051 0.362 5.485*** 0.000
Hypothesis 2-3 

adoption

Self-directed learning ← Internal control 0.233 0.080 0.172 2.909** 0.004
Hypothesis 2-4 

adoption

Self-directed learning ← College life adaptation 0.215 0.074 0.180 2.896** 0.004
Hypothesis 3 

adoption

Career-preparation 
behavior

← College life adaptation 0.162 0.097 0.123 1.668 0.095
Hypothesis 4-1 

rejection

Career-preparation 
behavior

← Self-directed learning 0.383 0.082 0.346 4.691*** 0.000
Hypothesis 4-2 

adoption

*p＜.05, **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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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아존중감은 대학생활적

응에는 유의한 영향요인을 작용하지만 자기주도학습에

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자기효

능감의 경우는 대학생활적응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아니지만 자기주도학습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

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대학생활적응은 진로준

비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은 되지 못하고 학

생들이 스스로 자기주도학습을 할수록 진로준비행동이 

향상되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3. 연구모형의 직ㆍ간접효과

결과를 중심으로 각 변인간의 직ㆍ간접효과수준을 알

아보았다. 최대우도법에 의해 95%수준에서 부트스트랩

을 통하여 각 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해 본 결과, 대학생

활적응에 대해서는 독립변인들은 모두 직접적인 효과만 

존재하며 자기효능감의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

로 나타났다. 자기주도학습에 대해서는 자아존중감, 자

기결정성, 내적통제성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간접효과

가 나타났으며, 자기효능감은 간접효과가 유의하지 않

으며 자기주도학습에 대한 직접효과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진로준비행동에 대해서는 모든 독립변

인과 대학생활적응 변인의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

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6).

Ⅳ. 고 찰

본 연구의 목적은 치기공과 학생들의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가설을 설정하여 자기주도학습의 중요성을 분석하

고자 하였다.

가설1에서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소중한 

Table 6. Direct and indirect effects between each excuse

Self-esteem
Self-

determination
Self-effiicacy

Internal
control

College life
adaptation

Self-directed
 learning

College life 
adaptation

Total 0.439** 0.145* 0.122 0.137* - -

Direct 0.439** 0.145* 0.122 0.137* - -

Indirect - - - - - -

Self-directed 
learning

Total 0.145* 0.281** 0.384** 0.196** 0.180** -

Direct 0.066 0.255** 0.362** 0.172* 0.180** -

Indirect 0.079** 0.026* 0.022 0.025* - -

Career-preparation 
behavior

Total 0.104** 0.115** 0.148** 0.085** 0.185** 0.346**

Direct - - - - 0.123 0.346**

Indirect 0.104** 0.115** 0.148** 0.085** 0.062** -

*p＜.05, ** p＜.01, ***p＜.001

Figure 2. Path coefficient of resear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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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이고 어떤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다는 자아존중감

이 높은 학생들은 대학생활의 적응력을 향상시키는 가

장 큰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Sea & Chung(2015)의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은 대학생활을 적응하는데 매우 중

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는 연구와 일치하였다. 어떤 

상황에서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기대와 신념을 일

컫는 자기효능감은 대학생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신의 행동이 스스로 

동기 부여되고 스스로 결정된다는 자기결정성은 자아존

중감 다음으로 대활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결정성의 요인은 대학생활적응이나 자기

주도학습보다는 진로준비행동에 더욱 강한 영향을 주는 

중요 요인으로 보고한바 있다(Kim, 2017; Lee, 2010; 

So, 2011). 그리고 자신의 성공과 실패를 어떻게 해석

하는가에 대한 내적통제성 또한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학생활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으로 자아존중감, 자기결정성, 내적통제성 순

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가설2에서 자기주도학습에 영향을 주는 주요 변인은 

자아존중감을 제외한 자기효능감, 자기결정성, 내적통

제성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자기효능감이 가장 큰 영

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Park(2015), Park & 

Lee(2018), Hahn & Kim(2006)의 연구에서 자기주도

학습에 영향을 주는 주요 변인으로 자기효능감, 자기결

정성, 자아존중감과는 유의한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연구결과와 비교해볼 때 자아존중감 변인을 

제외하고 일치하고 있다. 

가설3에서 대학생활적응력이 높을수록 자기주도학습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활적응은 자

기주도학습에는 직접적인 긍정효과를 주지만 진로준비

행동에는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자기주도학습을 통한 간

접효과가 더욱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4에서 대학생활적응은 진로준비행동에 유의수준 

10%에서만 유의한 영향력이 나타나 그 영향력이 미약

한 것으로 나타났고, 자기주도학습은 진로준비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대학

생활적응은 진로준비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

은 되지못하고 학생들이 스스로 자기주도학습을 할수록 

진로준비행동이 향상되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치기공과 학생들은 대학생활을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자아존중감, 자기결정성, 내적통제성이 높아져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훈련과 교육들

이 수반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실제적으로 진로

준비행동은 대학생활적응력보다는 자기주도학습의 영

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나 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은 자

기효능감, 자기결정성, 내적통제성이 높아져야 가능하

며, 자아존중감의 경우는 대학생활적응을 통해 자기주

도학습에 유의한 영향력을 간접적으로 부여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을 통한 순차적인 자기주도학

습을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각도의 교양과목

과 체험활동, 자신에게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감과 결단

력과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Kwon(2013)의 연구에서 제시한 

인성교육의 중요성과 자신이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같

은 심리적인 긍정효과를 일으키고 자신을 통제하고 의

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배양되어야만 치기공과 학

생들이 대학생활에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되며, 2학년부터 진행되는 임상실습과 

같은 전문적인 전공과목 학습에 대해서도 팀별 협력이

나 교수와 학생, 그리고 학교간의 상호협조적인 유대관

계가 구성되어야만 더욱 적극적으로 학생들의 학습능력

이 향상되며, 스스로 통제하고 자신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교양과목에 국한하지 않고 인

력개발기관을 통해 지속적으로 투입되어야만 함을 확인

되었다.

본 연구는 대학구조조정과 다양한 정책의 변화에 학생

들 또한 불안함과 자신의 진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강한 

이 시점에 학업의 중도탈락과 같은 극단적인 방법을 통

해 자신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보다는 대학의 내에서 전

공의 비전과 진로에 대한 확실성을 심어줄 수 있는 방안

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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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치기공과 학생들의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자기주도학

습의 중요성의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아존중감, 자기결정성, 내적통제성이 높아질

수록 대학생활적응력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기결정성, 자기효능감, 내적통제성이 높아질

수록 자기주도학습능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자아존중감은 대학생활적응력을 높여주며 이를 

통해 자기주도학습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

기효능감은 자기주도학습에 직접적인 영향만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자기결정성, 내적통제성은 대학생활적응과 자

기주도학습에 공통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변인으

로 나타났다.

다섯째, 대학생활적응은 자기주도학습에는 직접적인 

긍정효과를 주지만 진로준비행동에는 직접적인 영향보

다는 자기주도학습을 통한 간접효과가 더욱 강한 것으

로 나타났다.

여섯째, 진로준비행동은 자기주도학습을 할 수 있는 

능력배양을 통해 더욱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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